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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반을 닦아야 할 1970년대
1969.12.19 (금), 한국 전본부교회

27-265
세계적 기반을 닦아야 할 1970년대
[말씀 요지]

나중에는 지금까지 누가 뜻 앞에 충성했느냐, 70년대에는 어느 가정이 뜻을 위하여 수고했느냐고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나 성신보다 나은 입장이다. 예수님이나 성신은 아들딸을 안고 전도해 보지 못했다. 아기를 떼어
버리고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은 아벨보다 가인을 더 사랑했다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가인은 굴복하게
된다.

70년대를 중심삼고 하늘 족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성을 다해 하늘과 나라를 위해 일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하늘
앞에 탕감조건이 되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좋았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등 모든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아라. 후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삼천만이 반대하고 3정권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선생님과 통일교회가 죽지 않고 남아 잇는 것은 기적이다.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미국이 자기 나라를 위주로 세계를 지도하려다 손해나니까 후퇴하고 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
도 소련이 자기 나라만을 위주한 정책을 펴려다가 중공과 헤어지게 되었다.

민족과 국가의 장벽을 넘는 운동을 하지 않고는 세계적인 주의가 못 된다. 또한 민족애가 세계애로 바뀌게 하기 않고
는 세계 인류가 따라갈 수 있는 주의가 못 된다. 세계애가 없으면 세계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 혹은 국가의 권리를 위해 서로 싸우고 죽여 왔다. 강대국은 약소민족의 주검더
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하늘과 종교는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심정적으로 감화시켜 나오는 역사를 해 왔다. 사탄세계는 남을 죽이고 희생시
켜 나왔으나 하늘과 종교는 희생하면서 발전해 나왔다. 세계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물러가고 있고 소련과 중공은 분열되고 있다. 통일사상은 오늘날의 세계적 요구에 귀일되는 사상
이다.

세계의 문을 여는 때가 70년대이다. 개인은 가정을 위해, 가정은 국가를 위해, 국가는 세계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 중
대한 입장에 서 있음을 자각하라. 각지에서 새 아침(新年)을 맞으면서 흘리는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다.

역사시대에 빛날 수 있는 하나의 제물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삼천만 민족을 안고 가야 하겠다.

아무리 고위층 인사라 해도 선생님은 저자세로 만나지 않는다. 실력 대결을 위해 만나자고 할 때, 그들에게 훈시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만난다.

70년대에 세계적 기반을 닦자. 이제 우리는 아까하다(‘赤旗’;일본공산당에서 발행하는 신문)를 통해 80개의 공산계열
국가에 알려지고 자유세계에 알려졌다.

한국은 김일성이 아니라도 소련과 중공에 포위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이 필요하다. 선생님은 10년 전에 선교사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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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태워 보내 일본에 기반을 닦았다. 일본에서 1년 7개월 만에 그런 기반을 닦은 것은 기적이다.

대한민국의 사상이 썩었다면 이것은 개인주의 사상 가지고는 못 고친다. 인적 자원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대한민
국의 불신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다.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금년은 원수진 것을 모두
갚는 해이다.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기 전인 금년의 10일간에 탕감하자. 이 기간은 하나의 분수령이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는 그때에 무엇을 했어요? 전도했어요. 도망다녔어요?’라고 물을 때 자랑할 것인가,
부끄러워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라. 방학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옛 전도지를 찾아가게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는 교육
이 된다. 스크랩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되 선생님의 훌륭한 점을 교육하라.

전도 나갈 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가지 말라. 심정을 가지고 가라. 여자들은 몸을 주의해야 한다. 전도지에 도착하면
기관장들에게 먼저 인사 하라.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자랑하라. 그리고 통일교회의
합동결혼식은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소개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싱글벙글 웃으며 `주님 자기 동산에….’를 노래하고 가르치기도 하라.

웃음을 철학으로 삼고 살도록 하라. 옛날보다 힘차고 희망에 넘친 모습으로 생활하라. 어린이들에게는 동화도 들려
주고 동요도 가르쳐 주라.

책임자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잘 지도하여 현장에서 해결해 주되 그 바람에 휩쓸리지 말라.

반대하는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웃음으로 대하라.

남편들은 아내에게 일 주일에 한 번씩 편지하라.

선생님이 내년 1월 6일경부터 순회를 할 예정이다. 그때 선생님이 새돈을 분배할 것인데 그 돈은 역사적인 보배가 될
것이다.

남편들은 아내의 전도지에 한번씩 다녀오도록 하라.

임신한 사람은 아기를 낳고 40일 후에 전도를 나가라. 전도 나가지 않고는 선생님의 등살에 못 견딜 것이다.

70년대에 빛나는 전과를 거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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